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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

[서론]

작물 생산성은 한발, 고온, 저온, 염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상과 다양한 생물적 및 비생물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감

소하고 있다. 다양한 식물추출물을 사용하여 식물의 양분이용효율을 증대시킬 뿐만아니라 식물생장촉진과 생물적 또는 비생

물적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발된 식물추출물을 처리하여 작물 생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

한발 및 염해와 같은 비생물적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생리적 반응을 탐색하는 데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
선행 연구를 통하여 한발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콩잎, 콩줄기, 부추 및 양파 추출물과 염해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콩잎, 콩줄기, 

꼬시래기, 미역추출물을 선발하였다. 한발 시험의 경우 벼를 4엽기까지 생육시켜 토양이 포화상태가 되도록 24시간 동안 수

분에 침수시켰다. 그 후 24시간 배수한 후 각각의 추출물을 토양관주 처리하고 7일 동안 관수하지 않았다. 염해 시험의 경우 

4엽기의 벼 뿌리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15ml conical tube에 넣고 NaCl 100mM과 선발한 추출물을 혼합하여 처리하였다. 

스트레스 처리 후 4일과 6일에 활성산소종(H2O2, superoxide),  MDA 및 proline를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벼 한발 조건하에서 추출물 처리 후 4일째 활성산소종은 콩줄기, 양파 추출물에서 무처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았고, 처

리 후 6일째에는 4종 추출물 모두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. 또한 지질과산화에서는 추출물 처리 후 4일째에서

는 4종 추출물 모든 처리에서 무처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, 처리 후 6일째에는 콩잎, 콩줄기, 양파 추출물에서만 무처

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. 벼 프롤린 축적은 처리일수와 관계없이 4종의 추출물에서 무처리에 비해 유의적으

로 낮았다. 벼 염해 조건하에서 활성산소종은 추출물 처리와 무처리 간의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 지질과산화에서는 추출물 처

리 후 4일째에는 콩잎, 콩줄기 추출물은 무처리에 비해 낮았으나, 처리 후 6일째에는 콩잎, 미역 추출물에서 무처리에 비해 낮

은 경향을 보였다. 프롤린 축적은 추출물 처리 후 4종 추출물에서 무처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. 추출물 중 벼 한발 조건하

에서는 콩줄기와 양파 추출물에서, 벼 염해 조건하에서는 콩잎와 미역 추출물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. 따라서 이들 추출물들

이 한발과 염해 스트레스 경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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